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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에서 2번째로 큰 공공도서관, 검단에 들어선다

 … 26년 개관 목표 

- (가칭) 인천도서관 건립,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-

- 검단택지개발지구 내, 지하2층~지상3층, 9,900㎡ 규모, 사업비 421억 -

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 지구 내에 인천시에서 2번째로 큰 공공도서

관이 건립된다. 

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(가칭)인천도서관 건립사업이 2022

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(이하 중투심)를 “조건부”로 통과했

다고 4일 밝혔다. 

 

시는 이번 중투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건설공사 

타당성 조사, 설계공모,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

수 있게 됐다. 

(가칭)인천도서관은 서구 검단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14호 근

린공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. 사업비 421억 원(기부채납 토지비 포

함)으로 지하2층 ~ 지상3층에 연면적 9,900㎡ 규모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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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하반기에 검단신도시 박물관과 연계해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26

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인천시에서 2번째 규모로 건립되는 (가칭)인천도서관은 ▲ 공공도서관

의 장서증가에 따른 보존 공간 부족 해결 ▲ 인천공공도서관 개관 

100주년을 기념 ▲ 지역주민들의 도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

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.

안채명 시 도서관정책과장은 “중투심 통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주

민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에 한발 다가선 만큼, 지역의 새로운 랜드

마크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

이어, (가칭)인천도서관 명칭은 올 하반기 중 시민 공모를 거쳐 최종 

확정할 예정이다.

#1 [참고자료] 조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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